
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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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움에� 처해� 쩔쩔� 매거나� 실의에� 빠져� 있는� 분들에게� 드리는� 편지입니다.�

결코� 자신감과�용기를�잃지�마십시오.� 고통� 없이� 얻을� 수� 없습니다.� 성공담보다� 실패담

이� 더� 진한� 감동을� 줍니다.� “램프는� 어둠� 때문에,� 나침반은� 안개� 때문에� 만들어졌습니

다.”�

역대� 영국� 수상� 53명� 가운데� 12명은� 생부를� 모르거나� 성인이� 되기도� 전에� 일찍� 아버

지를� 여의었습니다.� 가깝게는� 클린턴과� 오바마� 미국� 대통령,� 애플을� 창업한� 스티브� 잡

스도� 그랬습니다.� 고난을� ‘위장된� 축복’으로� 승화시키는� 것은� 오롯이� 우리� 의지에� 달려�

있습니다.�

생후� 19개월� 만에� 시각과� 청각을� 잃은� 헬렌� 컬러� 여사가� 말했습니다.� “내일이면� 장님

이� 될� 것처럼,� 눈을� 사용하십시오.� 내일이면� 귀머거리가� 될� 것처럼,� 새소리와� 오케스트

라의� 선율에� 귀를� 기울이십시오.”라고� 말입니다.

며칠� 전� SBS� TV가� 2010년� 호주에서� 일어난� 기적을� 방영했습니다.� 몸무게가� 900g

밖에� 안� 된� 미숙아가� 출생� 20분� 만에� 사망� 선고를� 받았습니다.� 하지만� 엄마가� 아이를�

품에� 안고� 작별� 인사를� 나누면서� 2시간이� 지나자� 아기� 심장이� 다시� 뛰기� 시작했습니

다.� 이� 아이는� 지금� 건강하게� 잘� 자라고� 있습니다.� 사망� 선고를� 받은� 신생아가� 엄마� 품

에서� 살아난� 사례는� 8건이� 넘는다고� 합니다.

1) 박재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임하였으며, 현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성균관대학

교 국정관리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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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

이보다� 더� 극적이면서� 오랜� 울림을� 남긴� 실화로� 편지를� 마무리하겠습니다.� 미국� 테네

시주� 모리스타운의� 카렌은� 세� 살배기� 아들� 마이클과� 함께� 뱃속에� 든� 딸에게� 매일� 노래

를� 불러줬습니다.� 안타깝게도� 카렌은� 분만� 중� 심각한� 합병증을� 겪었고,� 신생아는� 인근�

성� 마리아� 병원에서� 사망선고를� 받았습니다.� 카렌� 부부는� 장의사와� 공동묘지에� 연락까

지� 했습니다.� 하지만� 오빠인� 마이클은� 여동생을� 보게� 해� 달라고� 보챘습니다.� “난� 동생

에게� 노래를� 불러주고� 싶어요.”라고� 말이죠.

�

어린애는� 중환자실� 입장이� 허용되지� 않았지만,� 카렌은� 마이클에게� 성인용� 수술복을�

입히고� 중환자실로� 데리고� 갔습니다.� 그� 모습을� 본� 수간호사가� 고함을� 질렀습니다.� “당

장� 데리고� 나가요.”� 평소� 온순한� 카렌이� 수간호사를� 노려보았습니다.� “이� 애가� 동생에

게� 노래를� 부를� 때까지는� 여기를� 떠나지� 않을� 거예요.”�

티격태격하다가� 드디어� 마이클에게� 기회가� 왔습니다.� 마이클이� 노래를� 부르기� 시작하

자,� 놀랍게도� 여동생의� 맥박이� 돌아오고� 안정되기� 시작했습니다.� 바로� 그� 다음날� 여동

생은� 퇴원해도� 좋을� 만큼� 상태가� 호전됐고� 물론� 되살아났습니다.�

아무리� 어려워도� 끝까지� 포기하지� 마십시오.� 여러분의� 거룩한� 여정에� 신(神)의� 가호
와� 가피(加被)가� 늘� 함께� 할� 것입니다.

� �

한선행복포럼에서는 ‘행복한 금요편지’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. 

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


